1. 개성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은 자신을 생명체로 만드는 내면적인 힘을 토대로 모든 방향으로 성장을 꿈꾸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또한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관습을 따르거나 이성적으로 관습에서 일탈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단순하게 관습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욕망과 충동을 포함한 개인의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인간은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에서 시작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나간다. 이러한 인간이 하는 이성적 판단과 그들이 갖는 개성은 관습을 완전히 배제하고 형성될 수 있는가? 형성될 수 있다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2. 자유의 원리가 잘못 적용된 경우: 어린이 교육

“자유에 대한 빗나간 생각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가 하면, 부모의 법적 의무가 마땅히 필요한데도 그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비단 교육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 인간을 존재하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생활 영역 안에서 부모가 무엇보다도 먼저 책임져야 하는 행위 중의 하나다. … 유럽 대륙의 많은 나라에서 결혼 당사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결혼을 금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정당한 권력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러한 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침해 행위를 금지시키는 국가의 정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 가족을 부양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은 국가의 정당한 권력 행사라고 할 수 있는가?
